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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 주립 공원들에서 좀 더 손쉽게 카약을 탈 수 있다고 발표 

 

신체적 장애를 가진 뉴욕 주민들을 위해 새롭게 설계된 선착장들  

 

그린 레이크스, 버펄로 하버, 세네카 레이크, 웰슬리 아일랜드 주립 공원들에 설치된 접안 

시설들 

 

주지사의 9억 달러 규모의 NY Parks 2020 Initiative 프로젝트 보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주립 공원에서 장애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쉽게 카약과 카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된 선착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카약 접안 시설이 최근에 페이엣빌의 그린 레이크스 주립 공원에 

설치되었고, 내년에 제네바의 세네카 레이크 주립 공원과 알렉산드리아 베이 근처의 

웰슬리 아일랜드 주립 공원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조금 후 이번 가을에 버펄로 하버 

주립공원에 다른 시설들이 설치될 것입니다. 주립 공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노젓는 

수상활동의 인기있는 목적지가 되기 위해서 그 가용성을 확장하기 위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즐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보금자리입니다. 이러한 개선 조치로, 뉴욕 

주민과 방문객들 모두를 위해 좀더 시작하기 쉽고 즐기기 좋은 이 멋진 장소들 내의 야외 

여가 활동이 허용됨으로써 뉴욕의 포괄적인 유산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ose Harvey 공원, 여가 및 사적 보전 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은 모든 능력의 방문객들이 우리의 시설을 활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약은 노인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 부상을 입은 참전용사, 아니면 

단지 몸매를 맵시있게 가꾸기 위해서 운동거리를 찾는 분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선착장 디자인으로 좀 더 독립적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이 뉴욕주의 아름다운 호수와 강의 일부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카약과 카누는 특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고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선착장은 배에 타고 내리는 동안 사람들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머리 위로 잡을 수 있는 막대와 함께 두개의 슬립(slips)을 



제공합니다. 두개의 슬립 중 하나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몸을 낮추어 보트에 탈 수 있도록 

낮은 규모의 계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출발하기 전에 제자리에 배를 더 나은 자세로 

고정시킬수 있도록 물속에 경첩이 달린 경사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뉴욕주 주립 공원들과 사적지를 위한 민간 및 

공공 기금 9억 달러를 유치하기 위한 수년간의 공약인 NY Parks 2020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기도록 시설을 확장하려는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17년 주 예산에서는 이 계획에 대해 

9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NY Parks 2020 프로그램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공원 해상 서비스단 소개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사적 보전 사무국은 매년 6,200만 명이 방문하는 180개의 주립 

공원과 35개의 사적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 공원 해상 서비스단은 수상 안전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조정 업무를 맡고 있고, 순찰, 교육, 현지 해상 단속 활동 기금 

지원을 비롯해 뉴욕주에서의 해상 단속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트에 승선하시는 모든 분들은 (i) 안전한 보트 코스 이용, (ii) 보트 승선시 음주 자제, (iii) 

구명 조끼 착용 등을 통해서 안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명 조끼는 1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21 피트 길이 미만의 선박에서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립 

공원들은 응급 대응 기관들이 표류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할 경우 선박 소유자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가장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박 식별 스티커를 부착할 

뿐만 아니라 낮은 조명 조건에서 가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사하는 전사지 또는 전사 

테이프를 선박에 부착하도록 노를 젓는 보트 승선자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트의 안전 코스 목록을 포함하여 보트 안전과 뉴욕주의 해상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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